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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커피콘서트 첫 무대,

둥둥둥! 봄을 깨우는 타악기의 매력에 빠지다!

- 2023 커피콘서트Ⅰ.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리듬의 매력"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감각적인 무대와 부드러운 커피향기가 조화를 

이루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 마티네 브랜드 공연 <커피 콘서트>가 

2023년 첫 무대를 연다고 밝혔다. 3월 15일 오후 2시에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마음을 울리는 리듬의 매력을 선사한다.

올해 첫 무대의 주인공인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은 1989년 KBS 교향

악단 수석 팀파니스트인 이영완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명 음악대학에서 

타악기를 전공한 프로 연주자들로 창단됐다. 

타악기만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음색으로 많은 고정 팬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를 진행 중이다. 또한 100여 가지의 타악기를 

자유로이 연주하며 클래식 타악기 음악의 저변 확대와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바이젠’, 번스타인의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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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 스토리’, 바델트의 ‘캐리비안의 해적’ 등 고전부터 현대 

창작곡까지 더 폭넓은 레퍼토리로 마음을 울리는 리듬의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일상 속 환경보호를 지향하는 <커피콘서트>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텀블러 및 머그잔 등 다회용 개인용품을 지참해야 한다. 공연 전후 

로비에서 제공되는 커피를 개인 컵에 담아 여유롭게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준비하지 못한 관객은 공연 종료 후 커피를 받아서 귀가할 수 있다.

2008년에 시작해 8만여 명의 관객들과 만나며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은 <커피콘서트>는 매달 한 번, 수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마티네 콘서트(Matinée Concert)이다. 

올해 3월부터 6월까지는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관객들을 만나며, 

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원도심인 동구 문화체육

센터로 자리를 옮겨 커피 향만큼 진한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4월에는 소리꾼 고영열의 피아노 병창무대가 준비되어 있다. 

전석 1만 5천원. 8세 이상 관람 가. 문의) 인천문화예술회관 1588-2341

2023 커피콘서트Ⅰ.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리듬의 매력”

 □ 일    시 : 2023년 3월 15일(수) 오후 2시

 □ 장    소 :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관 람 료 : 전석 1만5천원

 □ 관람연령 : 8세 이상

 □ 공연문의 : 인천문화예술회관 1588-2341

 □ 주최/주관 : 인천광역시/인천문화예술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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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관련 사진

카로스 타악기 앙상블


